
금호석유화학, 금호그룹과 영영이별
2012년 3월 공정거래위에 계열제외 신청 … 박삼구 회장도 지분 매각

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분리가 2012년 5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”며 “2012

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의 계열 제외를 신청할 방침”이라고 12월15일 발표했다.

아울러 “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은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 경영상 애로

사항이 많다”며 “보유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3%를 매각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매

각절차 및 시기를 논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복귀한 이후 2012년 자동차와 타이어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사상 최대인

36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, 2011년 들어서도 32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영업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

고 있다.

공격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한 만큼 워크아웃 기간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

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

시장 관계자는 “공정위가 해당 그룹의 지분관계와 지배력 등에 대한 심사를 1달 가량 하는 만큼 계열분리

문제가 5월쯤 완료될 것”이라며 “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금호석유화학 계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될

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2011년 3월에도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을 했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

일가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1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”며 “최

근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모두 매각함에 따라 계열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계열분리가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, 아시아나항공, 금호타이어 등이 속한 박삼구 회장의 금

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, 금호폴리켐, 금호미쓰이화학 등이 속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

나누어질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15>


